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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과 지식인 여성  

- 반독재와 여권신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다 -

4월혁명의 주체는 오랫동안 지식인 청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월혁명에 여중고생, 여성노동자, 

성매매 여성, 게다가 할머니들까지 적극 참여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4월혁명의 주체는 남녀 모두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4월혁명의 참여자로 조명되고 있는 여성들은 여중고생 내지는 기층여성들이지 지식인 여성은 아니다. 대표적인 

지식인 여성집단인 주류 여성운동세력은 1950년대 동안 여권개선을 위해 나름의 활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재체제와 결탁함으로써 4월혁명기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여성지도자들의 경우 부정부패에 

가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대시켰다. 독재체제와 결탁하지 않은 여성단체들도 독재정치에 

침묵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제어하지 않았다. 일찍이 이효재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시기 여성운동세력은 “결혼과 가정 

생활의 민주화”에 기여했을지언정 “사회의 민주화와 연결시켜”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의식하지 못한 상태”

였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류 여성운동에 대항할 대안적 여성운동은 부재했으며 새로운 여성운동 세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결과 4월혁명 참여자 명단에서 여성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4월혁명은 남성들의 혁명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기층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상징자원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면 

지식인 여성은 타도의 대상이었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으로써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되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발언권은 4월혁명을 경유하면서 꺾였고 이후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주장이 세를 얻어나가게 된다. 

4월혁명기 지식인 여성들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여권신장이라는 목표와 정치사회 개혁(

민주화)이라는 목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해방 없는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이 공허할 수 있듯 정치사회 

개혁(민주화)없는 여성해방이라는 목표 역시 맹목일 수 있기 때문이다. 


